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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브루크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인천시향의 선율

- 브루크너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교향곡의 대서사시 ‘교향곡 8번’ -

- 올해 국내에서 ‘교향곡 8번’을 감상할 유일한 기회 -

5월 17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<2024 뉴 

골든 에이지>의 두 번째 무대가 열린다. 인천시향이 이번 무대에서 

선택한 곡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브루크너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

‘교향곡 8번’이다. 

2019년에 첫선을 보인 <뉴 골든 에이지>는 대규모 편성의 교향곡들을 

엄선하여 선보여 온 인천시립교향악단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자 대표

적 장수 시리즈이다. 인천시향은 지난 4월, <2024 뉴 골든 에이지> 첫 

무대와 <2024 교향악축제>를 통해 브루크너 “교향곡 7번”을 연주하

며 한층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보여준 바 있다. 

브루크너가 완성본을 남긴 최후의 작품 ‘교향곡 8번’

브루크너의 ‘교향곡 8번’은 그에게 찬란한 영광을 가져다준 ‘교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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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 7번’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곡으로 공식적으로 완성

본을 남긴 최후의 작품이기도 하다.

브루크너는 애정을 가지고 작곡한 이 작품의 초연을 항상 음악적으로 

지지해 주던 헤르만 레비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. 매우 상심한 

그는 3년여의 개작을 통해 작품을 수정하였고 마침내 1892년 한스 리

히터의 지휘로 초연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다. 

격렬한 투쟁 정신의 승화, 압도적 피날레

총 4악장으로 구성된 브루크너 ‘교향곡 8번’은 웅장함과 더불어 전

쟁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투쟁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데, 바그

너 신봉자였던 브루크너는 7번과 동일하게 호른과 튜바의 중간 정도

의 음색을 지닌 바그너 튜바를 4대나 배치하였다. 

거기에 잘 사용하지 않던 하프를 3대나 쓰도록 표기하여 매우 신비로

운 음향효과를 자아내는 동시에 바그너 음악과의 차별성을 꾀한 것으

로 알려져 있다. 

또한 4악장 피날레는 브루크너가 작곡한 피날레 악장 중 가장 뛰어난 

곡으로 평가된다. 마치 멀리서 군대가 돌진해오듯 시작하는 4악장은 

첫 부분부터 귀를 사로잡고 금관악기가 강조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

소리는 콘서트홀에서 직접 들었을 때 대단히 압도적이다. 

1877년 하스 버전과 1890년 노박 버전으로 나뉘는데, 요즘에는 더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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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성한 관현악 기법을 자랑하는 1890년 노박 버전이 더 많이 연주되

는 편이다. 이번 연주회에서도 노박 버전을 들려준다.

인천시립교향악단은 “이번 연주는 올해 국내에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

8번을 감상할 유일한 기회이다. 이병욱 예술감독과 인천시립교향악단

이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단단히 다져온 앙상블로 브루크

너 음악의 참맛을 전하겠다.”는 포부를 전했다.

장대한 클라이맥스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

회 정기연주회 <2024 뉴 골든 에이지 II - 브루크너 교향곡 8번>의 티

켓 가격은 전석 1만 원이며 아트센터인천, 엔티켓 및 인터파크 티켓

에서 예약할 수 있다.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. 

문의) 인천시립교향악단 ☎032-453-7726

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

2024 뉴 골든 에이지Ⅱ ‘브루크너 교향곡 8번’

 □ 일    시 : 2024년 5월 17일(금) 19:30

 □ 장    소 :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

 □ 관 람 료 : 전석 1만원

 □ 관람연령 : 초등학생 이상

 □ 주최/주관 : 인천광역시/인천시립교향악단

 □ 문     의 : 인천시립교향악단 032-453-7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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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  사진

공연 포스터 이병욱 예술감독

인천시립교향악단


